
위례과천선의 (가칭)두데미역, 송례역, 북위례역 신설 및 

거여역(5호선) 연장 요청에 관한 청원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이병윤 교통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송파 제5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유정인입니다.

   “위례과천선의 (가칭)두데미역, 송례역, 북위례역 신설 및

   거여역(5호선) 연장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청원은 

   송파구 주민 10,697명의 공동 서명을 바탕으로 제출된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사업 노선계획에서 

   위례신도시와 송파구 남부지역이 배제된 현실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 위례신도시를 포함한 가락동, 문정동, 장지동 일대는 

   현재 대규모 재건축과 신규 입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철도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은 철도교통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어, 

   서울시민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측면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 특히, 위례과천선의 종점으로 예정된 

  ‘법조타운역’에서 북위례 중심지역까지 약 2.5km 거리는 

   대중교통 이용 시 최소 20~30분 이상 소요되는 등, 

   일상적인 이동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본 청원은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가칭)두데미역, 송례역(송파위례역), 북위례역 등 3개 역사 신설

   둘째, 서울지하철 5호선 거여역과 위례과천선의 연장 연결

○ 이 제안은 단순한 지역 교통 편의성 차원을 넘어서

   수도권 철도망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광역교통 시스템 완성,

   교통 인프라 격차 해소 및 지역 균형 발전 실현,

   지속 가능한 도시교통 모델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 위례과천선은 수도권의 핵심 광역철도로서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그 노선이 실질적 교통 수요와 

   주민 이동권을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위례와 송파 남부지역의 철도 공백을 해소하는 

   본 청원은 수도권 교통계획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 이에 저는 본 청원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채택되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전달·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지와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